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善惡-倫理學的 硏究(五)

韓稚振

  그러나 우리는 그 提言을 달리 解釋할 수 잇다. 첫재 우리가 主張하는 目

的이라는 것은 모든 正當한 目的을 意味하는 것이 안이라 오직 그 한가지  

目的만 □示한 것이다. 그 한 가지 目的이란 것은 上述과 如히 地上善인데, 

곳 人類의 完成 卽 幸福이란 것이다. 萬一 이러한 至善的 目的을 意味한다 

하면 그 目的은 모든 手段을 辯明할 아니라 그르케 될 수 밧게는 업다 한

다. 무슨 手段으로든지 人類의 完成과 幸福을 爲하야 그것을 達하는 것이면  

正當하다 할 것이다. 如何한 行動이든지 以上의 그 한 가지 目的만 達하게 

하는 것이면 道德이다. 그런데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엇더한 行動만이 以上

의 地上善이라는 目的을 達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다. 엇더한 特殊 行動

이든지 普通 規矩를 나서 能히 조흔 結果를 生할 수 잇슬 하는 그것이

다. 萬一 엇더한 豫想的 僞證이 조흔 結果를 産하얏다고 分明히 證明하얏다 

하면 그 僞證은 그리 譴責할 수 업는 것이다. 萬一 他人의 財産을 窃取하여

도 아모에게도 損害되지 안코 도리어 善한 結果만 産하얏다 하면, 그 窃取는 

惡만 되지 아니할  아니라 도리어 道德的 善이요 그러므로 獎勵하여야 할 

것이다. 한 醫師가 病者의 手나 或 足을 切하여 그의 生命을 구하는 行動

이라든지 社會의 秩序를 整理키 위하야 亂暴한 者를 巡警이 殺害하는 行動 

가튼 것은 殺人이 아니요 道德的 價値가 잇다 할 수 밧게 업다.

  萬一 殺人 行動 그 自體가 그 結果를 보지 안코 惡하다 하면 殺人하지말

라는 命令도 善하다 할 수 업나니 그는 惡善에 判斷標準點이 업는 닭이다. 

惡하든 善하든 그 行動의 結果를 最善이라는 標準에 照하여 보기지는 定

치 못하는 것이다. 


